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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김 은 영 송 현 주†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 만 5-6세 아동의 분배 의사결정에 있어서 사회비교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자 요인을

알아보았다. 참가 아동들은 불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 통제조건에 참여하였고 자신과 다른

아동 간에 자원을 분배하는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아동들이 상대방보다 적게 갖는 불리한 불균등 분배(예, 참가 아동 2: 다른 아동 3)와 균등 분

배(2:2) 중 한 분배를 선택해야 했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상대방보다 많이 갖는 유리한 불균등 분배

(1:0)와 균등 분배(2:2) 중 한 분배를 선택하였다. 아동의 분배 성향에 주양육자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어머니의 체면 문화 성향, 사회비교, 마키아벨리즘, 공감 척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참가 아동들은 상대방과의 자원 수의 차이가 작은 경우보다 큰 경우에 불리

한 불균등 분배보다 균등 분배를 더 자주 선택하였고,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자신의 자원 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보다 발생하지 않는 경우 유리한 뷸균등 분배를 더 자주 선택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자원 손실

을 감수하면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자원 분배에 대한 선택은 우연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한국

만 5-6세 아동의 사회비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다. 아동의 사회비교는 어머니의 체면 문화 성향 및 마키

아벨리즘의 지위욕구와 정적으로 상관이 있고, 공감의 개인적 괴로움과는 부적으로 상관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5-6세 아동의 사회비교에 대한 실험적 증거와 함께 사회비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양육

자 요인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어 : 사회비교, 공평성, 뷸균등 회피, 주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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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사람

은 자연스럽게 타인과 자신의 자원을 비교하

며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는지를 살핀

다. “언니 것이 더 많잖아!”, 형제가 있는 집

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수를 완벽하

게 세지 못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자원과 타

인의 자원의 비율을 파악하고 비교하여 분배

의 공평성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낸다(McCrink, 

Bloom, & Santos, 2010).

자신에게 불리하게 자원이 분배된 상황에서

불균등을 인지하는 반응은 만 3세경부터 출현

한다(LoBue, Nishida, Chiong, DeLoache, & Haidt 

2009). LoBue 등의 연구에서 실험자가 한 아동

에게는 두 개의 스티커를, 다른 한 아동에게

네 개의 스티커를 주어 한 아동에게는 불리한

상황, 다른 아동에게는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

였다. 두 개의 스티커를 받은 경우, 즉 자신에

게 불리하게 자원이 분배된 상황에서(불리한

불균등 상황) 만 3-5세 아동들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반면, 네 개의 스티커를 받은

경우, 즉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원이 분배된

상황(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아동들은 긍정

정서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불리한 불균등과

유리한 불균등 상황이 같은 불균등 상황임에

도 아동들이 경험하는 정서가 상이함을 보여

준다.

아동들은 불균등 분배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자원을 포기

하기도 한다. Blake와 McAuliffe(2011)의 연구에

서 실험자는 A 아동과 B 아동의 접시에 사탕

을 놓고 A 아동에게 접시에 놓여진 대로 사탕

을 가져갈지 아니면 둘 다 사탕을 안 받을지

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접시에 상대적

으로 적은 사탕이 있는 경우(A 1 : B 4), 만

4-8세의 아동들은 사탕을 포기하였다. 하지만

A 아동의 접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탕이 있

는 경우(A 4 : B 1), 4-7세의 아동들은 접시에

놓인 사탕을 갖겠다고 하는 반면, 8세 아동들

은 사탕을 포기하였다. 이는 불리한 불균등

분배에 대한 거절은 4세부터 관찰되는 반면, 

유리한 불균등 분배에 대한 거절은 8세가 되

어서 나타남을 보여준다.

불리한 불균등 회피(disadvantageous inequality 

aversion)보다 유리한 불균등 회피(advantageous 

inequality aversion)는 발달단계에서 늦게 출현하

며(Blake & McAuliffe, 2011), 어린 연령에서는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서 표현

까지 한다(LoBue et al., 2009). 하지만, 만 8세

이전에 유리한 불균등 회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만 4세 아동들은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분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

고(LoBue et al., 2009), 자원의 개수가 적을 경

우 만 7세 아동들도 유리한 불균등 회피를 나

타낸다(Blake & McAuliffe, 2011). 하지만, 불리

한 불균등 회피는 여러 연구에 걸쳐서 아동

초기부터 관찰되는 반면, 유리한 불균등 회피

는 8세가 되어서야 일관되게 나타난다.

불리한 불균등 회피와 유리한 불균등 회피

의 다른 발달적 경로는 공평 동기와 사회비교

동기의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공평

동기는 자신의 자원과 타인의 자원을 같게 하

고자 하는 동기이다. 공평 동기는 내가 타인

보다 자원을 적게 가진 불리한 불균등 회피와

내가 타인보다 자원을 많이 가진 유리한 불균

등 회피를 이끌어 낸다.

반면, 사회비교 동기는 남보다는 적게 가지

기 싫고,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사

회비교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서는 남의 우위

를 부러워하는 부러움과, 남의 열위를 즐거워



김은영․송현주 / 만 5-6세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양육자 요인

- 103 -

하는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인데, 사회비

교 동기는 부러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샤

덴프로이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불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사회비교 동기는 불

리함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자신과 상대방의 자원 간 차이를 줄이려고 한

다. 반면,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사회비교

동기는 유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자신과 상대방 자원 간 차이를 늘리고자 한다. 

불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공평 동기와 사회비

교 동기 모두 불균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

용한다. 반면,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공평

동기는 유리함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사회비

교 동기는 유리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

한다.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공평 동기와

사회비교 동기가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

동기 중 어느 것이 우월하게 작용하는지 추정

이 가능하다.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아동들

이 유리함을 회피하여 공평하고자 한다면, 공

평 동기가 사회비교 동기보다 강하게 작용한

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반대로 아동들이 유리

한 상황을 유지하거나 더 많은 자원을 갖고자

한다면, 사회비교 동기가 공평 동기보다 강하

게 작용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만 5-6세 아동들은 분배 상황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으

려고 하는데, 이는 공평동기보다 사회비교 동

기가 강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Sheskin, Bloom, 

& Wynn, 2014). Sheskin 등(2014)에서는 다른

아동과 자신 간에 칩을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

하는 과제를 아동들에게 실시하였다. 아동은

두 분배 방식 중 하나를 고르는데, 한 방식은

자신과 다른 아동 간에 칩의 개수가 동일하게

분배되는 균등 분배이고, 다른 한 분배는 아

동이 다른 아동보다 칩을 더 많이 또는 더 적

게 가지게 되는 불균등 분배이다. 유리한 불

균등 조건의 예로, 아동은 다른 아동과 2개씩

가질지(2:2) 혹은 아동만 하나 가질지(1:0) 선택

해야 한다. 분배 1:0을 고를 경우 분배 2:2의

경우보다 아동이 가지게 되는 자원의 절대적

양은 적지만 상대방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아동이 1개

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다른 아동보다 더 많이

갖는 1:0 분배를 선택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

다. 공평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아동은

2:2를 선택할 테지만, 사회비교 동기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1:0을 선택할 것이다. 연구 결과, 

만 5-6세 아동은 절대적인 자원의 손실이 있

는 유리한 불균등 분배(1:0)를 선택하였지만

만 7세 이상의 아동들은 균등 분배(2:2)를 선

택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사회

비교가 생애 초기에 강하게 작용하고 이후 사

회화를 통해서 공평 의사결정이 나타난다고

제안한다.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의 사회비교를

알아본 최근 연구는 문화에 따라서 사회비교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Kang, Lee, 

Choi, & Kim, 2013). 카드 뽑기 게임에서 자신

의 카드 점수와 상대의 점수를 제시 받고 카

드 뽑기 결과를 수락할 지 아니면, 이후에 카

드 뽑기 시행을 다시 할지에 대해서 결정할

때, 미국 어머니는 자신의 점수에 따른 결정

을 주로 하는 반면, 한국 어머니는 자신의 점

수와 상대의 점수를 비교하여 점수 수락 여부

를 결정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 연구는 사

회비교 현상에 있어서 문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인다. 집합적이고 상호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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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동양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서양문

화에 비해서 사회비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

인다(Gibbons & Buunk, 1999).

한국의 체면 문화 역시 사회비교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동양의 체면 문화에서는 자아

개념이 ‘나’보다 ‘남’에 의해서 규정된다(Leung 

& Cohen, 2011). 이는 ‘나’를 규정하는 가치의

핵심이 자신 내부에 있는 서구의 존엄 문화와

는 대조된다. 내가 나 자신을 정의한다는 것

은 자아개념이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을 의미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의한다는 것은

자아개념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 의해

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체면 문화

의 사람들은 견고하지 못한 자아개념을 가지

기 쉬운데, 자아개념의 불안정성은 사회비교

로 이어질 수 있다(Wayment & Taylor, 1995).

문화는 발달과정에서 일찍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문화 간 비교 연

구에 따르면 나라에 따라서 걸음마기 유아의

도움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Callaghan et al., 

2011). 이는 아동기 사회비교에 있어서도 문화

에 따른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서구 아동의 사회비교와 한국 아동의 사회비

교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사람마다 문화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문화라 하더라도 개인

의 문화적 성향에 따라서 사회비교 정도가 다

를 수 있다(Chung & Mallery, 1999). 뿐만 아니

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사회비교가

다르게 나타난다.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

들은 자신에 대한 기준 비교보다 남과의 비교, 

즉 사회비교를 더 선호한다(Levine & Green, 

1973). 마키아벨리즘은 도덕적 가치보다는 자

신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향성으로(Christie & 

Geis, 1970),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은 공

평성과 같은 도덕적 가치보다 자신의 이득에

더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 비교

와 함께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마키아벨

리즘 성향은 경쟁적 태도로 나타나며 상대방

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고자하는 사회비

교를 이끈다(Jonason, Li, & Teicher, 2010).

사회비교는 공감적 요인과도 관련될 가능성

이 있다. 사회비교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는

상대방이 느끼는 정서와는 반대되는 경향성이

있다. 자신의 것이 타인의 것보다 적은 상황

에서 유발되는 사회비교 정서인 부러움은 상

대의 기쁨과 대치되는 부정적 정서이며, 자신

의 것이 타인의 것보다 많은 상황에서 유발되

는 사회비교 정서, 샤덴프로이데는 상대의 불

행에 대치되는 긍정적 정서이다. 따라서 사회

비교가 강할수록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기 어

려워질 수 있다. 

아동기에 가장 인접한 환경은 어머니로, 사

회비교와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어머니의 문화

적 성향 및 심리적 특성들이 아동의 사회비교

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가치

와 성향들은 아동에게 다양한 경로로 전달되

어질 수 있다. 첫째, 타인 판단의 중요성과 같

은 체면 문화적 가치를 어머니는 아동에게 설

명하면서 직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대한 모방학습을 통해

아동이 어머니의 가치와 성향을 닮아 갈 수

있다. 셋째, 어머니가 사회적 민감성과 같은

기질적 성향들을 아동에게 유전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목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 문제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Sheskin(2015)등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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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행의 예(7:0 vs. 8:8)

을 차용하여 분배 상황에서 한국 5-6세 아동

의 사회비교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문

화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 아동들의 사회비교

가 미국 아동들의 사회비교와 다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초기 아동기의 사회비교가 문화와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에서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아동기 사회비교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양육자의 심리적 요인들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어머니의 체면 문화 경향성, 사

회비교, 마키아벨리즘, 공감을 자기보고 설문

척도로 측정하여 아동이 사회비교 과제에서

손실을 감수하는 반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았다. 어머니의 타인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체면 문화 경향성, 사회비교는 아동의 사회비

교와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

였다. 내적인 가치보다 외적인 이득을 추구하

는 어머니의 마키아벨리즘 역시 아동의 사회

비교와 정적 관련성을 보일 것이라 기대하는

반면, 어머니의 공감은 아동의 사회비교와 부

적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라 예측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만 5-6세 아동 2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

고 이 중 24명(여, 12명; 평균 연령 만 6세; 연

령 범위 만 5세-6세 8개월)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실험절차에 오류가 있거나(1), 반

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1) 아동의 자료

는 제외되었다. 참여 아동은 육아 관련 인터

넷 사이트를 통해서 모집되었고 연구에 참여

한 대가로 기질 및 성격 검사가 제공되었다.

실험장치 및 도구

책상 위에 초록색 접시 두 개, 파란색 접시

두 개가 놓여 있었다. 각 접시 위에는 칩이

부착된 초록색 혹은 파란색 부직포 판이 놓여

있었다(그림 1). 아동의 왼쪽에는 초록색 접시, 

오른쪽에는 파란색 접시(혹은 오른쪽에 초록

색 접시, 왼쪽에 파란색 접시)가 놓여 있었다. 

실험 전에 각 시행의 칩의 개수들이 부직포

판에 준비되었으며 본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접시는 책상 위에 계속적으로 놓여 있고, 시

행에 해당하는 부직포 판이 교체되었다. 칩을

담는 통으로는 투명 통 2개가 사용되었으며

참가 아동의 통은 노란색 띠가 둘러져 있었다. 

실험 설계 및 절차

서울에 소재한 모 대학교의 실험실에서 연

구가 진행되었다. 보호자가 연구에 대한 설명

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동안 아동은 대기

실에서 실험자와 친숙해 지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은 실험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실험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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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 통제 조건

뷸균등 격차 작음
무손실 2:2 vs. 2:3 2:1 vs. 2:2 　

유손실 1:1 vs. 2:3 1:0 vs. 2:2 1:1 vs. 2:2

뷸균등 격차 큼
무손실 8:8 vs. 8:15 8:1 vs. 8:8 　

유손실 7:7 vs. 8:15 7:0 vs. 8:8 7:7 vs. 8:8

표 1. 실험 조건 및 시행 종류

입실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실험자는 아동

에게 연구를 다음에 오는 모르는 아동과 칩을

어떻게 나눌지 고르는 놀이라고 소개한 후 모

은 칩은 이후에 사탕과 바꿀 수 있다고 알려

주고, 아동이 초록색과 파란색에 대해서 정확

하게 명명하는지를 확인하였다. 4개의 연습

시행과 10개의 본 시행은 대략 15분 동안 진

행이 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Sheskin과 동료들

(2014)의 연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

었다. 전체 시행은 불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

한 불균등 조건, 통제 조건의 세 조건으로 구

성되었다. 이 중 불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 각각은 불균등의 격차(불균등 격

차 작음, 불균등 격차 큼)와 사회비교에 의한

절대적 자원의 손실 여부 유무(무손실, 유손

실) 요소에 따라 나뉘어 총 8개의 시행이 있

었고, 통제 조건에는 2개의 시행이 있었다(표

1).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아동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자원이 적게 분배되는 불균등 분배

와 균등 분배 중 하나를 골랐다. 이 때 불균

등 분배 대신 균등 분배를 선택하면 자신의

자원의 절대적 손실이 발생하는 유손실 시행

(예: 1:1 vs. 2:3)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무손

실 시행(예: 2:2 vs. 2:3)이 있었다. 예를 들어, 

1:1과. 2:3 중 골라야하는 유손실 시행의 경우

참가 아동이 1:1을 선택하면 상대방과 동일한

자원을 가지게 되기는 하지만, 참가 아동이 2

개의 칩, 다른 아동이 3개의 칩을 가지는 불

균등 분배보다 한 개 칩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2:2과 2:3 중 선택해야하는 무손실 시행

의 경우 참가 아동이 2:2을 선택하더라도 참

가 아동이 가지는 칩의 개수는 2:3 분배와 차

이가 없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아동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자원이 많이 분배되는 불균등 분배

와 균등 분배 중 하나를 골랐다. 이 조건에서

의 유손실 시행은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유리

한 불균등 분배를 고르면 절대적 자원의 손실

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예를 들어, 1:0와 2:2 

중 선택해야 하는 유손실 시행의 경우 참가

아동이 1:0을 선택하면 상대방보다는 유리한

자원분배를 받을 수 있지만, 2:2를 선택한 경

우보다는 자원의 절대적 수에 있어서 손실이

있게 된다. 반면 무손실 시행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분배를 선택하더라도 자원의

절대적 수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경

우였다. 2:1과 2:2에서 선택해야 하는 무손실

시행의 경우 아동이 2:1을 선택하면 참가 아

동이 가지는 칩의 개수는 다른 아동보다 하나

가 더 많으면서, 참가 아동이 가지는 칩의 개

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무손실 시행의 경우 어느 분배를 선택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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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동이 갖는 절대적 자원의 개수는 동일하

지만 균등분배인지 불균등 분배인지에 따라서

상대적 자원의 개수가 다르다. 유손실 시행의

경우에는 불리함을 피하거나(2:3 대신 1:1) 유

리함을 추구하는 선택(2:2 대신 1:0)을 하면 자

신이 가지는 절대적 자원의 개수는 줄어들게

된다. 유손실 시행에서 절대적 자원의 개수보

다 상대적 자원의 개수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

회비교 선호를 알아볼 수 있다.

통제 조건은 두 분배에서 아동과 다른 아동

의 칩의 개수가 균등하고(예: 2:2 vs. 1:1) 한

분배가 다른 분배보다 절대적 개수가 적을 때

아동이 자원의 손실이 있는 적은 분배(1:1)를

고르는 반응의 기저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는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관찰되는 손실 분배

선택(예: 2:2 대신 1:0)이 단순 실수 등에 의한

우연적 반응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비교 준거

로 사용되었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과 유리한 불균등 조건

에서는 불균등 분배에서 아동과 상대방의 자

원 격차가 작은 시행(예: 1:0 vs. 2:2)과 큰 시

행(예: 7:0 vs. 8:8)이 있었다. 불균등 격차가 큰

시행은 작은 시행에 비해서 상대적 차이가 두

드러지는 시행으로 사회비교에 민감하게 영향

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추측하였다.

실험은 두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한

블록에는 같은 수준의 불균등 격차의 5 시행

이 포함되었다. 통제 조건은 항상 블록의 세

번째 시행이었고, 나머지 시행들은 블록 안에

서 역균형화되었다. 참가아동 중 반은 불균등

격차가 작은 시행 블록부터 시작하였고, 나머

지 반은 불균등 격차가 큰 블록부터 시작하였

다. 아동기의 집중도를 고려하여 각 조건과

시행 조합이 하나씩 포함되는 총 10 시행을

수행하였다.

실험은 연습 시행과 본 시행으로 나뉘며, 

연습 시행을 통해 아동들이 과제의 규칙을 이

해하도록 하였다. 본 시행에서 실험자는 초록

색 접시와 파란색 접시 위에 각 시행의 분배

대로 칩이 부착된 부직포 판을 놓은 후에

“OO가 초록색을 고르면 (아동 쪽 초록색 접시

를 가리키며) 이거는 OO가 가지고, (다른 아

동 쪽 초록색 접시를 가리키며) 이거는 다른

아이가 가질 거야. OO가 파란색을 고르면 (아

동 쪽 파란색 접시를 가리키며) 이거는 OO가

가지고, (다른 아동 족 파란색 접시를 가리키

며) 이거는 다른 아이가 가질 거야. 초록색을

고를래? 파란색을 고를래?”라고 말한 후 아동

이 선택을 하면 아동이 가져가는 칩과 다른

아동이 가져가는 칩에 대해서 물어 아동이 분

배 결과를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아동이 자

신의 칩을 통에 넣도록 하고, 다른 아동의 칩

은 실험자가 다른 아동의 통에 넣었다.

점수화

사회비교 동기에 의한 반응이 1점으로 점수

화 되었다. 즉,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아

동이 불리한 불균등 분배(예: 2:3)가 아닌 균등

분배(예: 1:1)를 선택할 때 1점으로 코딩되었

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아동이 균등

분배(예: 2:2)이 아닌 유리한 불균등 분배(예: 

1:0)를 선택할 때 1점으로 코딩되었다.

어머니 문화 및 심리 척도

체면 문화 성향

체면 문화 성향과 관련하여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지 혹은 외부로부

터 침해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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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eung과 Cohen(2011) 척도의 번안본을 사용

하였다. 어머니는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나의 인간적 가치와는 무관하다.

(체면 문화 기준 역문항).’를 포함한 4개의 문

항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의 일치정도를 7점

리커드 척도로 응답하였다. 체면 문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3이었다.

사회비교

어머니의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회

비교 척도(INCOM, Iowa-Netherlands Comparison 

Orientation Scale; Gibbons & Buunk, 1999)문항의

번안본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는 ‘나는 내 삶에

서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의 것들과 자주 비

교한다.’를 포함한 11개의 문항에 대해서 자신

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5점 리커드 척도

로 응답하였다. 사회비교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62이었다.

마키아벨리즘

Dahling 등(2009)의 마키아벨리즘 척도 번안

본(이종원, 2011)을 사용하였다. 마키아벨리즘

하위 척도에는 ‘내 성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라면 비윤리적인 것도 할 것이다.’를 포함하여

5문항으로 구성된 무도덕적 조작,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즐긴다.’를 포함하여

3문항으로 구성된 통제 욕구, ‘축적된 재물은

나에게 중요한 목표이다.’를 포함하여 3문항으

로 구성된 지위 욕구, ‘나는 다른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집단에 속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는다.’를 포함하여 4문항으로 구성된 타인 불

신 척도가 있다. 마키아벨리즘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68이었고, 무

도덕적 조작, 통제 욕구, 지위 욕구, 타인불신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59, .91, .75, .48이

었다.

공감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대인관계반응척도

(IRI,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 Davis, 1980)의

번안본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반응척도는 관

점 취하기, 공감적 염려, 개인적 괴로움, 상상

력 하위척도에 대해서 각 7개 문항, 총 28개

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하위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내 친구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

의 관점에서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상상

해보려고 한다(관점 취하기).’, ‘나는 꽤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공감적 염려).’, 

‘나는 긴박한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개인적 괴로

움).’, ‘나는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한

공상에 주기적으로 빠지곤 한다(상상력).’이 있

다. 대인관계반응척도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alpha)는 .69, 관점 취하기, 공감적

염려, 개인적 괴로움 각각에 대한 신뢰도 계

수는 .37, .69, .75, .78이었다.

결 과

예비 분석 결과 사회비교 반응에 대하여 아

동의 성별 및 연령과 관련한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으므로, Fs < 2.93, ps > .10, 이어지는 분

석에서 성별 및 연령을 합쳐서 분석하였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네 시행의 사회비

교 점수(M = 2,750, SD = 0.944)는 우연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t(23) = 3.892,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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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불균등 격차에 따

른 사회비교 반응 평균 및 표준오차

그림 3.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손실에 따른 사회

비교 반응 평균 및 표준오차

이는 한국 5-6세 아동들은 다른 아동보다 상

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갖기보다 균등하게 자

원을 갖으려 함을 나타낸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의 사회비교 점수에 대

해서 손실 유무(무손실, 유손실), 불균등 격차

(작음, 큼)를 참가자 내 요인으로 2x2 반복측

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손실의 주 효과

및 손실과 불균등 격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

미하지 않았다(Fs < 1). 불균등 격차의 주 효

과는 유의하였는데(F(1, 23) = 5.412, p < .05), 

아동들은 불균등 격차가 작은 시행(M = 

1.208, SD = 0.658)보다 큰 시행(M = 1.542, 

SD = 0.509)에서 균등 분배를 더 많이 선택하

였다(그림 2). 이는 불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자원과 다른 아동의 자원의 차

이가 적을 때보다 클 때 불균등 회피반응이

강하게 나타남을 가리킨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네 시행의 사회비

교 점수(M = 2,542, SD = 1.102)는 우연수준

보다 높게 나타났다(t(23) = 2.407, p < .05). 

이는 한국 5-6세 아동들은 다른 아동과 균등

하게 자원을 갖기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

원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의 사회비교 점수에 대

해서 손실(무손실, 유손실), 불균등 격차(작음, 

큼)를 참가자 내 요인으로 2X2 반복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불균등 격차의 주 효과

및 손실과 불균등 격차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

미하지 않았다, (Fs < 2.41, ps > .13). 손실의

주 효과는 유의하였는데(F(1, 23) = 5.068, p < 

.05), 아동들은 무손실 조건(M = 1.542, SD = 

0.779)에서 유손실 조건(M = 1.000, SD = 

0.834)보다 유리한 불균등 분배를 더 많이 선

택하였다(그림 3). 이는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

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때 사회비교가 강하

게 나타남을 가리킨다. 하지만,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유손실 분배를 선택한 반응(M = 

1.000, SD = 0.834)과 통제 조건의 손실 분배

를 선택한 반응(M = .208, SD = .415)을 비교

한 결과, 유리한 불균등 분배 조건에서 손실

분배 선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t(23) = 3.800, 

p < .001). 이는 유리한 불균등 상황에서 손실

이 발생한 경우 손실이 없을 때보다는 사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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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반응이 낮게 나타나지만, 우연수준 보다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 손실 발생 여부와

불균등 격차 여부와 상관없이 네 시행 전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미국아동들의 선

택 반응(Sheskin et al., 2014)과 본 연구의 한국

아동들의 선택 반응을 비교하였다. 한국 아동

들이 유리한 불균등 분배를 선택한 반응(M = 

2.542, SD = 1.103)은 미국 아동들이 선택한

반응(M = 2.522, SD = .297)과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p = .93. 이는 만 5-6세

아동의 사회비교는 문화 보편적으로 나타남을

가리킨다.

아동의 손해를 감수한 사회비교 선호와 어머

니 문화 및 심리적 특성 간의 관련성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가 어머니의 문화 및

심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불리한

불균등을 회피하고 유리한 불균등을 추구하는

반응으로 정의하고, 유손실 시행에서 아동들

의 사회비교 반응 점수와 어머니 설문척도 간

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아동의 사회비교 선

호와 어머니의 체면 문화와 정적 상관이 있었

다(r = .458, p < .05). 또한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와 어머니 마키아벨리즘의 지위 욕구 하

위척도 간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r = 520, 

p < .05), 대인관계반응 척도에서 개인적 괴로

움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r = -.652, p < 

.001). 반면, 아동의 사회비교 선호와 어머니

사회비교 성향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

나지 않았다(r = -.374, p = .078).

논 의

본 연구는 분배 상황에서 한국 5-6세 아동

들의 사회비교에 대한 실험적 증거를 제공한

다. 사회비교 동기를 민감하게 측정하는 조건

은 유리한 불균등 조건으로, 상대보다 자원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반응은 적극적 사회비교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국 5-6세 아동들은 절

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대방과 비

교했을 때 유리한 분배를 선택하였다. 한국

아동들의 이와 같은 사회비교 선택은 미국

5-6세 아동의 사회비교를 관찰한 Sheskin 등

(2014)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이는 만 5-6세

의 사회비교는 문화 보편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불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자원 간 격차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반면, 유리한 불균등

조건에서는 손실 여부가 선택에 영향을 주었

다. 이는 불균등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따라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가 다

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론에 언급했다시피

불리한 불균등 회피는 공평 동기와 사회비교

동기가 함께 작용한 반응인 반면, 유리한 불

균등 추구는 공평 동기보다 크게 작용하는 사

회비교 동기에 의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사

회비교 동기와 공평 동기가 같은 방향으로 작

용하는 불리한 불균등 상황에서는 불균등 정

도가 크면 불균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반응

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아동들은

‘내 칩이 남의 칩 보다 얼마나 적나?’가 관심

인 듯하다. 반면, 사회비교 동기가 공평 동기

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유리한 불균등 상

황에서는 불균등 선택에 따른 손실이 있으면

유리한 분배를 선택하는 반응이 줄어든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의 유손실 시행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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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유리한 분배 선택이 감소하는 것은

자원 손실을 기피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자원이 전혀 분배되지 않는 독점

상황을 기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유리한

불균등-유손실 시행 조건(예, 1:0 vs. 2:2)에서

아동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배를 선택할 경

우 아동이 한 개의 자원을 가지고 다른 아동

이 자원을 가지지 못하여 참가 아동만 자원을

독점한다. 이 경우 아동은 자신의 자원이 절

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분배 선택(1:0)을 덜 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아동의 자원이 아예 없게 되는 상황을 기피했

을 수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유리한 불균

등 조건-유손실 시행에서 어느 선택이든지 상

대방 자원이 존재하는 시행(예: 2:1 vs. 3:3)을

포함한다면, 아동들의 분배 선택 반응의 본질

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한 불균등 조건은 아동이 다른 아동보

다 우위에 있고자 하는 동기를 측정하는 조건

으로 사회비교에 의한 의사결정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유리한 불균등 조건-무손실

시행(예, 2:1 vs. 2:2)에서 아동이 단지 자신이

갖게 될 절대적 자원의 개수에만 관심이 있다

면 무작위 반응을, 공평함에 관심이 있다면

상대와 함께 자원을 나누는 분배 선택을, 자

신이 상대적으로 많이 갖는 사회비교를 나타

낸다면 자신이 자원을 더 가지는 분배를 선택

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유리한

불균등 조건-무손실 시행에서 상대적으로 자

원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회비교는 절대적 손실도 감수하게

하는데, 유리한 불균등 조건-유손실 시행(예, 

1:0 vs. 2:2)에서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을

많이 가지고자 하는 선택을 하였다. 이처럼

유리한 불균등 조건은 아동의 사회비교를 나

타낸다.

사회비교 동기를 반영하는 유리한 불균등

조건을 기존의 분배 패러다임과 비교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아동이 분배 상황에서 이기

적 혹은 이타적 결정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독재자 패러다임에서 아동들은 한정된

자원 중 몇 개를 다른 아동에게 나누어 줄지

결정하였다(박지숙, 박영신, 2011; Benenson, 

Pascoe, & Radmore, 2007; Gummerum, 2010). 예

를 들어, 분배자 아동은 수령자 아동에게 10

개의 자원 중 나누어 줄 개수를 결정하고, 수

령자 아동은 그 개수대로 자원을 받았다. 독

재자 게임에서 아동이 이기적 분배를 하면(예: 

분배자 9: 수령자 1), 아동은 절대적으로나 상

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분배자 아동이 단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싶어

서 이기적 선택을 했는지, 다른 아동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이기적인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동의 분배 의사결정을 알아본 Fehr, 

Bernhard, 그리고 Rockenbach(2008) 연구에서는

아동이 자신이 많은 자원을 가지고자 하는 이

기적 마음을 이기고 타인을 배려하여 자원을

나누는 선택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

가 타인 지향 의사결정에 관심을 가진 반면

본 연구는 아동이 자신의 자원보다 타인의 자

원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는 비우호적인 선택

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Fehr 등(2008)의 연구에

서의 분배 선택과 본 연구에서의 분배 선택의

비교는 아동의 의사결정에 기반이 되는 동기

들을 구별해준다.

Fehr 등(2008)의 실험 조건 중 ‘나눔 게임’에

서 아동들은 다른 아동과 한 개씩 자원을 가

질지(1:1) 아동만 두 개의 자원을 가질지(2:0)를

선택하였다. ‘나눔 게임’에서 아동이 1:1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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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2:0을 선택한 경우 아동이 다른 아동에 비

해서 상대적인 자원을 많이 가지고자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분배는 1:1분배 보다 상

대적인 양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양도 많기 때

문에 이 선택이 사회비교 동기에 의한 것이라

결론지을 수 없다. 또한, ‘나눔 게임’에서 손실

로 인한 결과는 본 연구의 손실로 인한 결과

와 다르다. Fehr 등(2008) 연구에서 자원이 줄

어듦에도 불구하고 균등을 추구하는 반응(2:0

이 아닌 1:1)을 측정한 반면, 본 연구는 절대

적 자원을 감소시키면서 유리함을 추구하는

선택(2:2가 아닌 1:0)을 측정한 것이다.

Fehr 등(2008) 연구의 조건 중 본 연구의 유

리한 불균등 조건-무손실 시행(예, 2:2 vs 2:1)

과 유사한 조건으로 ‘친사회 게임’이 있었다. 

이 게임에서 아동은 다른 아동과 한 개씩 자

원을 가질지(1:1) 아동만 하나의 자원을 가질

지(1:0) 골랐고, 약 40% 아동이 유리한 분배

(1:0)를 선택하였다. 이 게임과 대응되는 본 연

구의 유리한 불균등 조건-무손실 시행에서 아

동들이 두 시행 모두에서 유리한 분배를 선택

하는 비율은 71%, 최소한 한번 선택하는 비율

은 83%였다. 본 연구와 Fehr 등의 연구 간의

다른 점(자원의 개수, 자원의 종류)이 존재하

기 때문에 두 연구의 수치를 직접적으로 비교

하기는 어렵지만, 유리한 분배 선택의 정도

차이는 스위스 아동과 한국 아동의 사회비교

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동일한 패

러다임을 사용하여 다양한 문화에 걸친 연구

가 필요하리라 본다.

연구 내에서도 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가 다름으로 인해서 아동 반응의 차이가 유발

될 수 있다. 사탕을 많이 좋아하는 아동이 있

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동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아동이 사탕을 좋아

한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통제 조건의 자료에

서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24명의 아동 중에서

19명이 두 통제 시행에서, 5명이 한 통제 시

행에서 많은 양의 분배를 선택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분배 자원이 아동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따라 분배 결정이 영향을

받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비교 개인차에 영향

을 미치는 양육자 요인을 우선적으로 탐색함

으로써 사회비교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

고자 하였다. 아동의 사회비교 의사결정과 함

께 어머니의 체면 문화 성향, 사회비교 및 심

리적 요인-마키아벨리즘, 공감-을 측정하였다. 

자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격차를 줄

이고 유리한 격차를 늘리려는 아동의 사회비

교 선호 반응은 어머니의 높은 체면 문화 및

지위욕구 성향, 그리고 낮은 정서적 공감과

관련이 있었다.

문화에 따른 사회비교 차이는 미국 아동과

한국 아동 자료의 비교 분석에서 관찰할 수

없었지만, 한국 어머니의 체면 문화 성향에

따른 아동의 사회비교 차이는 관찰할 수 있었

다. 어머니가 자신의 가치가 사회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생각할수록 아동은 높은 사회비교

선호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체면 문화가 어

머니를 통해서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인에 의해서 자아의 가치를 규정

하는 어머니의 사고 및 행동이 양육 상황에서

반영되어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양육자의 문

화적 성향 차이가 다른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사회비교

척도와 아동의 사회비교 과제 수행 간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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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아동의

사회비교 측정 과제와 어머니의 자기보고 설

문이 사회비교의 다른 구인을 측정했기 때문

일 수 있다. 아동의 사회비교는 분배 상황에

서 의사결정을 나타내는 반면, 어머니 사회비

교는 능력과 의견에 대한 비교를 반영한다

(Gibbons & Buunk, 1999). 사회비교의 동일 차

원에 대해서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비교 간의

상관을 살펴본다면,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마키아벨리즘 지위 욕구 지향성은

아동의 높은 사회비교 선호와 관련된다. 부의

축적이나 성공 지향적인 지위욕구는 외적 가

치인데, 마키아벨리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의 이득을 포함하여 외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타인의 안녕과 같은 도덕적 신념은 등한시한

다. 어머니의 높은 지위 욕구는 다양한 경로

를 통해서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키아벨리즘이 높을수록 사

회비교를 추구한다는 기존 연구(Levine & 

Green, 1973)는 어머니의 높은 지위욕구가 어

머니의 사회비교를 통해서 아동의 사회비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본 연구

에서 어머니의 사회비교와 아동의 사회비교

간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

니의 높은 마키아벨리즘이 아동에게 직접적으

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어머니의

높은 지위 욕구는 자신의 이득에 의해서 동기

화되는 특징을 반영하므로 아동은 어머니의

가치 체계를 내면화 하여 물질적 우위를 취하

고자 자원의 상대적 양을 확보하고자 했을 가

능성이 있다.

어머니가 개인적 괴로움을 높게 보일수록

아동들은 사회비교를 덜 하는 반응을 나타냈

다. 정서적 공감을 반영하는 개인적 괴로움은

이타성과 정적으로 관련된다(설선혜, 이민우, 

김학진, 2014). 정서적 공감이 높은 어머니일

수록 타인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자녀는

타인의 안녕 및 공평성을 고려하는 행동 양식

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분배 상황에서 한국 아동의 사회

비교 현상과 함께 사회비교 발달에 대한 양육

자 영향 요인에 대한 규명을 처음으로 시도한

연구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연구

에서 더 많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변인

들을 탐색하여 본 연구 결과의 반복검증 및

확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향

후 연구에서는 물질적 자원의 분배 상황 이

외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사회비교(Steinbeis & 

Singer, 2013)의 발달, 상대방의 집단 정체성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비교(Blanton, Crocker, & 

Miller, 2000)의 발달, 연령에 따른 한국아동의

사회비교 발달 등을 검증해볼 수 있으리라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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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ental influence on social comparison in

5- to 6-year-old Kore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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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the social comparison of 5- to 6-year-old Korean children. Children chose 

one of two options in which distributions had already been made between participating children and 

anonymous children. In the disadvantageous inequality condition, the children had to choose the 

disadvantageous inequality option (2:3) or the equality option (1:1). In the advantageous inequality 

condition, the children had to choose the advantageous inequality option (1:0) or the equality option (2:2). 

We also measured the mothers’ face culture orientation, social comparison, Machiavellianism, and empathy. 

In the disadvantageous inequality condition, the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choose the equality option 

when the magnitud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distributions was large, than when the magnitude of 

the difference was small. In the advantageous inequality condition, the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choose 

the advantageous inequality option than they were in the control condi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5- to 6-year-old Korean children have social comparison concern. The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f the 

children was related to the psychological factors pertaining to their mother; a high level of face culture 

orientation, high desire for status and low level of personal distress. The current study provides 

experimental evidence with regard to the social comparison of Korean children as well as useful 

information about the caregiver as an influential factor in this process.

Key words : social comparison, fairness, inequality aversion, careg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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